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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내용적(內容的)측면과 조형적(造型的)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예술,특히 미술은 작가의 조형언어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성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림을 통해 감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안의

감성을 분석해 볼 수 있고,또 내면에 존재하는 감성을 불러일으켜 그 가치

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것이 구체적 실생활의 총체성과 연관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표현 수단이

되고 ‘모든 인간’을 위한 감정이입의 매개체가 되는 한에서 즉,현존의 실생

활에서 결과된 체험의 총화를 끌어들여 예술적 표현의 동질적형태안에 포

괄시킬 수 있는 그 행위의 미적,규범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예술작품

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사회의 물리적 상태가 주된 감정을 결정하

며 그 시대의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창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 도시풍경의 공간표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1세기 동안 미술가들은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져왔다.도

시의 근대성에 주목했던 인상주의로부터 입체주의,미래주의의 도시에 대한

진보적 해석,도시민의 궁핍한 삶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표현하는

사회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미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왔다.

도시 풍경은 인간과 자연을 경계 짓기도 하고 아우르기도 하는 현대문명

의 산물이다.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미 변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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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자연을 응시하며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외로움 등의 이중적 감성을 깨닫게 되었다.또한 삭막한 현실세계에

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찾아가는 출발점으로 인간과 자

연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도시풍경을 찾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내용적,조형적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대 도시의 의미와 조형적 대상의로서의 도시에 대해

분석하고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한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점의 표현,흑백 이미지,공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

여 논의하였다.

첫째,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

을 이루기도 한다.도시 이미지는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움

직임을 통해 표현된다.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

해 도시의 구조가 표현된다.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규칙적이고 반복

적인 일상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조형화 했

다.둘째,도시는 눈으로 보여 지는 색채,예를 들어 길게 늘어선 자동차의

빛들과 수많은 건물들을 밝히는 간판들의 불빛은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

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차갑고 인위적이며 정지되어 있는 커다란

단색조의 구조물 덩어리로 보인다.이를 표현하기 위해 흑백이미지로 조형화

하였다.셋째,도시는 인위적인 인공의 공간으로,자연(나무)의 이미지는 시

간성을 보여주는 구조로 나누어 조형화 하였다.

방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흑백이미지로서의 도시 표현 연구와 도시와 자연

의 관계 표현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작품을 표현한 방법은 목판화 기법과

Digitalprint기법(overlapimage)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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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적

이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 내제된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작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내적 감성을 인공의 도시풍경을 통해 어떤 방식으

로 표출하였는지 이론적 바탕과 조형적 시각을 통해 고찰하고 분석해 보며

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문화의 환경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

고 예술가는 외부세계의 대상이나 사건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따른 정서,내

적 현실에 의해 감정을 표현 하고자 한다.이때 감정이란 대상을 통한 정신

적 가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그것이 구체적 실생활의 총체성과 연관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표현

수단이 되고 ‘모든 인간’을 위한 감정이입의 매개체가 된다.행위의 미적,규

범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예술작품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사회의 물리적 상태가 주된 감정을 결정하며 그 시대의 감정의 표현인 것이

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접했던 생활공간과 익숙하고 친숙하

여 무심코 지나치던 주변 환경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되었다.



- 2 -

본인은 흑백이미지로서의 도시 풍경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처음 도시 이미지에 주목한 것은 색색의 조명들에 의해 화려한 도시의 아

름다움을 단순히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미 변해버린 또

다른 자연을 응시하며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쓸

쓸함,외로움 등의 이중적 감성을 깨닫게 되었다.또한 화려한 도시의 이면

에 나타나는 인위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도시 건축물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표현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내적 정서가 도시 풍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표출

되었는지 살펴보고,이론적 배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 과정을 기

반으로 하여,본인의 작품 속에 표현된 내적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앞으로의 창작 활동 방향에 지침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08년 제작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현대의 대표적

인 풍경인 도시라는 공간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심상들을 표현해나간다.

본인의 삶의 체험과 기억 그리고 상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적 정서를

조형적 표현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정서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도시이미지는,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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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람,이미지의 정보 속에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

감과 규칙,질서가 정해진다.도시 공간들은 수많은 빌딩들이 일렬로 줄지어

들어차있고 부정형의 도로들이 그것들을 연결한다.도시의 외형은 거대하고

움직임이 없는 정적이고 단순한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인위적인 공간,기능적

공간과 정신적인 표상의 공간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연 이미지는 반대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사물화 된 풍경이란 나무가 외적인 시간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수많은 나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한 순간의 인상(풍경)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된 시간을 반영한다.나무에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의 풍경(인상)으로 정형화 되었지만,그 안을 들여다보면(형태적

인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각 개별적인 선하나 하나는 자라나는 것, 서

로서로 관계를 가지며 중심축을 향해 있으면서도 사방을 향해 생성되는 에

너지를 가진 하나의 통합체적인 관계구조를 내포하고 있다.이것은 시간의

경로와 공간의 경로가 어우러져서 나무라는 하나의 단어적인 사물이지만,자

연이라는 대표 적인 풍경으로 사물화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현대 도시 형성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

도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심상적 의미로서의 자연과 도시의 형태,도시

와 자연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작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판화의 여러 방법 중에서 점묘 형식의

목판화 기법과 Digital이미지(overlapimage)를 택하였다.

도시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적막의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흑백이미지를 사용했다.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한 이

미지를 비트맵으로 전환하여 점의 굵기 정도를 선택하고 이를 드릴을 이용

해 점묘로 표현 하였다.점의 반복은 공간감과 깊이 감을 나타내주고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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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를 가지게 한다.

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을 이

루기도 한다.도시 이미지는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

현된다.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의 도시 공

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반대로 자연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생명감을 느낄 수 있

는 공간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진으로 찍은 나무 이미지를 이용하여 Digital

print의 이미지로 공간을 구성 하였다.

마지막은 본인 작품의 개별적인 분석 단계로 도시 이미지와 자연 이미지

의 구조적인 측면과 상징성을 어떻게 부각 시키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서 작

업에 대한 조형 언어를 정리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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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내용적 측면

1)현대 도시의 의미

현대 도시는 과거의 도시에 비해 양면적 성격이 더 뚜렷한 것 같다.질서

와 무질서,균형과 불균형,개방과 폐쇄,문화와 야만,코스모스와 카오스 등

의 융화할 수 없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야누스적 존재라 볼 수 있다.1)

우리의 도시는 지난 50년에 걸쳐 급진적인 산업화,도시화의 결과,첨단

기술과 전통 사이에서 어정쩡한 타협을 이룬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특

히,서울은 아사아권의 모든 도시에 비해 더욱 정도가 심한 편인데 이는 문

화적 혼돈과 정체성의 결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날 현대 음악에서는 이를 음악의 새로운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

이 우리의 서울도 독특한 부조화 속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도시민의 정서적 특징 중 하나는 소비문화가 주는 화려함과 과학기술

의 찬양이다.오늘날 과학기술이 낳은 생산의 기적은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

게 했다.또 정치,종교,이념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져서 과거 극소수의 특권

층에게만 가능했던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다수의 개인들도 누리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전통적인 장애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지 않는 경우

1) 이규목 2002. <한국의 도시 경관> 열화당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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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없다. 모든 것이 손닿는데 있고,살 수 있고,소비 할 수 있다.이 같은

긍정적 측면과는 반대로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성에 대한 인간소외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시민은 독자적이기 보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더 이상 이

런 구도를 벗어나면 불안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소외감,무력감이라 하고

이를 현대성, 일상성이라 하여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프랑스

1901~1991)는 도시의 첫 번째 특징으로 규정지었다.

일상성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세밀하게 짜여진 일

과표와 같은 것이다.그 일과표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 내용은 구차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나 그곳을 떠나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벗

어나지 못하는 일상의 공간을 의미한다.2)

이와 함께 인간이 오랫동안 숙고해서 발전 시켜온 사회,경제,정치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과 거대성 때문에 이제 한낱 그 부속품처럼

되고만 인간 자신의 무력감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소외라 할 수 있다.3)

현대 사회와 더불어 사회 구조의 변동이 생기면서 인간에게는 생활 방식

과 행동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산업사회는 분명히 전통사회

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능률,합리화,업적이 중요하고 과학을 기초로 하

여 인간의 내면적 번영과 생활의 윤택함을 꾀하고자 한다.그러나 기계문명

의 압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 상실을 가져왔다.에리히 프롬(ErichFrom

1900~1980)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사회

기구나 기계 등에 의해서 거꾸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을 상

실했다고 했다.

2) 김준수 1998 「도시이미지의 복합적 요소에 관한 공간성 연구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p.8.  

3)  Pappenheim, 1977 <현대인과 소외> 진덕규 역 문학과 사상사.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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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형적 대상의로서의 도시

20세기 초 추상미술을 개척한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Kandinsky)는 예

술가의 존재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4)

창조자로서의 모든 예술가는 자기의 고유성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의 아들로서의 예술가는 자기 시대의 고유성을 표현해야만 한다.

예술의 봉사자로서의 예술가는 예술일반의 고유성을 표현해야만 한다.

칸딘스키의 말처럼 객관적 대상은 작가에게 동기부여의 과정으로 의미를

갖고 그 해석은 작가의 정신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시대의 가장 지배적인 정신적 대상은 예술가들의

표현 대상이 된다.중세 시대에는 신(神)을,인문시대에는 인간이 그 중심이

된 것이다.

회화의 주제는 화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서적이고도 지적인 관심거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5)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문화의 환경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

고 예술가는 외부세계의 대상이나 사건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따른 정서,내

적 현실에 의해 감정을 표현 하고자 한다.이때 감정이란 대상을 통한 정신

적 가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은 조형언어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

든 감성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림을 통해 감성을 드러냄으

로써 자신안의 감성을 분석해 볼 수 있고,또 내면에 존재하는 감성을 불러

일으켜 그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4) 칸딘스키 1979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p.68.

5) M.Groccer. 1987<화가와 그의 눈> 오병남, 신선주 공역  서광사.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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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그것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한다. 대상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

한 것일지라도 다른 감정으로 받아 들여 진다면 그것에서도 다른 경험을 하

게 되어 무엇인가 새로운 시각으로 그 대상을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

렇게 일상적인 도시 이미지도 새로운 상황 속에 놓이면 다른 미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창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 도시풍경의 공간 속에서 인간과 자연관계의 소통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일상적으로 접했던 생활공간과 익숙하고 친숙하여 무심코 지나치던 주변

환경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미 변해버린 또 다른 자연을 응시하며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외로움 등의 이

중적 감성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술가들은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져왔다.도

시의 근대성에 주목했던 인상주의로부터 입체주의,미래주의의 도시에 대한

진보적 해석,도시민의 궁핍한 삶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표현하는

사회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미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왔다.

도시 풍경은 인간과 자연을 경계 짓기도 하고 아우르기도 하는 현대문명

의 산물이다.

현대 도시는 시각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이미지의 정보 속에

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질서가 정해진다.도

시 공간들은 수많은 빌딩들이 일렬로 줄지어 들어차있고 부정형의 도로들이

그것들을 연결한다. 도시의 외형은 거대하고 움직임이 없는 정적이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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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는 인위적인 환경을 반영하고 의도된 환경,문화적 환경이다.

도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빌딩과 아스팔트와 자동차만이 아니다.그것은

일상의 옷차림과 행동거지 전체를 규정하는 집단적인 삶의 틀이기도 하다.6)

도시 속의 선(線)적 형태는 기하학적 직선과 곡선이 주류를 이룬다.이로

써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경직되어 있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 준다.색 또한

화려한 색과 단조롭고 무표정한 색이 공존하고 있다.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소는 완충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만난 듯 하여 일종의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이며,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적으

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고,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환경

이기도 하다.

도시의 기능 면에서 인간 활동의 장이며,형태면 에서 자연으로부터 인간

을 보호하는 구조물의 집단이다.따라서 도시는 인공적 공간이다.도시 경관

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인공적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도시는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장소이며,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인위적 환경이다.

인간은 생존에 관한 본능적인 욕구이외에도 미를 느끼고 나타내고자 하는

제3의 본능이라고 할 표현욕이 있어 아름다움을 보고 접하게 되면,즐거움

과 안정된 기쁨을 얻기도 한다.이러한 미의 경험은 막연하게 보다는 구체

적인 것이어서,우리들 실생활 공간 즉,환경을 구성하는 갖가지 요소들이

그 가능성을 가진 대상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마다 이러한 모든 대상들로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각자의 의

6) 최민, 성완경 1982 <시각과 언어Ⅰ> 열화당.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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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 하고자 하는데,특히 예술가는 이러한 일에 더

욱 적극적이어서 그의 감각에 축적된 인상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갈망한다.

다시 말하면 공간속에 있는 여러 대상들을 묘사함으로써 각기 제 나름대

로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고 예술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도시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하

여 작품 구성을 하고자 한다.

주제를 도시 이미지로 삼은 것은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고 여러 구성물을

가지고 변화 하는 도시의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현대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 도시를 이루는 여러 조형물의 형태 및 그 이

미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인과 비슷한 소재로 작업을 해온 화가들을 미술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미국출신 작가로 에드워드 호퍼(E.Hopper1888-1967)와 이탈리아 출신

작가로 미래주의의 한 구성원이었던 움베르또 보치오니(U.Boccioni

1882-1916)를 들 수 있겠다.

이 두 작가는 20세기 초를 전 후 해서 도시 공간이라는 서로 비슷한 소재

를 가지고 각자 작업을 했다.하지만 이 두 작가의 그림의 주제는 대조적인

것이었다.도시를 사랑하고 기계를 찬미하는 화가로서 보치오니는 20세기 초

미래주의의 주자였다.

반면,호퍼가 관찰한 도시 공간은 또 다른 것이었다.그는 도시 공간에 배

여 있는 도시의 어둡고 외로운 심상을 표현 하고자 하였으며 그의 주제는

‘인간 소외’였다.

보치오니의 경우 같은 소재를 놓고 도시의 역동성에 주목했던 반면,호퍼

는 도시의 황폐함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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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도시 공간의 개념은 광활함과 침묵을 함께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호퍼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호퍼의 도시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소외와 공허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적막감을 표현한데 반해,본인은 자신이 바라 볼 수 있는

내면적인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인이 선택하고 표현하고자 하며 새롭게 보고자 한 것은 본인의 정서

가 담긴 공간이다.그것은 다른 장소의 공간과는 다른 느낌이 배어있는 공간

이며 또한 내면의 눈으로 바라본 공간의 정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공간은 도시 공간으로서 무심코 발견

할 수 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며,광범위한 대상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이는 또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명상적인 도시공간을 의미하

기도 한다.

3)도시와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던 시대는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게 되었다.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되면서 인공적인 것들과 자연과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고,자연과의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현대적 의미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도시 공간

속에 있는 건물들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이런 도시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생명감 없는 것이라 느껴진다.

화면에 보여지는 도시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image)

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공허함,현실세계의 고독감을 강조하였다.그리고 이

것은 또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는 갈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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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

도시의 생활 속에서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의 상실에 따른 공허함과

존재감을 잃고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얻고자 한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 역시 시간

에 따라 움직인다.도시속의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인위적인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다.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와 건물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직선

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들에 나무의 유기적 선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체는

형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사물화 된 풍경이란 나무가 외적인 시간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되고,이것은 하나의 존재하는 현재로서 은유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

이다.수많은 나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한 순간의 인상(풍경)이지만,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된 시간을 반영한다.나무에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의 풍경(인상)으로 정형화 되었지만,그 안을 들여다보면(형태적인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각 개별적인 선하나 하나는 정형화할 수 없는 에너지

의 발현을 은유하고 있다.자라나는 것,즉 진행의 과정은 그 자체 가 불안

정한 구조인 듯하지만,가지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관계를 가지며 중심축을

향해 있으면서도 사방을 향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통합체적인

관계구조를 내포하고 있다.이것은 시간의 경로와 공간의 경로가 어우러져서

나무라는 하나의 단어적인 사물이지만,자연이라는 대표 적인 풍경으로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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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다는 것이다.인간이 만들어 내는 풍경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을

인간주변의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라고 했을 때 사물로서의 나무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나무라는 자연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사이의 관계를 통해 느낀 감정

을 주관적인 재현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일상에 대한 복합적 심상을 표현하

고자 도시의 부분이미지로 사실적 표현과 흑백톤 으로 표현하여 도시적 삶

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또한 도시 풍경과 자연을 사실적 공간과

명상적 공간의 이중 구조로 제시하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2.조형적 측면

1)점의 교차 表現

작가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 하고자 할 때,표현의 언어로 조형 요소를

사용하게 된다.이때 조형요소들이 작가의 구성에 따라 결합,조절,변용되는

데 작가의 내면적 의도는 이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즉 표현 과정에서 조형 요소들은 객관적인 언어적 성격을 가지

며 이들의 성격과 특징을 잘 알고 사용하면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

현 할 수 있다.

본인이 채택한 조형요소는 점(點)이다.

획일화된 도시 이미지와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 하고자 반복적 행위로서

점을 찍어 화면을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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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 점은 모든 것의 집합체이다.점의 성격적 특

성과 표현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essence)

이며 개념상 비물질적인 본질이라 정의 되어야겠다.점은 원천적인 조형요소

이며,7) 하나의 언어이지만 침묵의 언어라 할 수 있으며 내면적으로 억제

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장 간결한 형태이고 중심 집중적이다.8)

현대 도시는 시각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이미지의 정보 속에

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질서가 정해진다.

점은 하나의 조그만 세계다.-이것은 어느 정도 사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거의 빠져나와 있다.9)작은 점에서 큰 점으로

이어질 때 형(形)으로 인지된다.점은 반복,중첩을 통해 커다란 형태이기도

하며,연결된 점은 하나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기도 한다.점은 면으

로 변할 수도 눈에 띄지 않게 전체 평면으로 덮을 수도 있다.

앞에서 보듯이 점은 정지,함축성,상징성,침묵 등의 성격을 지닌다.이런

성격들은 표현 언어로써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점이 사실적 형

태로 나타날 때 무한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점은 시각적으로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10)

또한 점이란 조형 요소는 눈을 집중시키게 한다.반복적으로 가득한 화면

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은 율동적인 시각 패턴들의 묘한 엇갈림 때문에 혼

란에 빠지게 되고,어떤 자극을 정화해 일관된 전체 이미지로 통합하려 한

다.시각적 통합의 연결 상태는 당혹,혼란,탈진,흥분 상태 등 여러 느낌을

7)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ρ. 24.

8)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ρ. 21.

9)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ρ. 26.

10)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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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며 연속,순환을 형서,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11)

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을 이

루기도 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

현된다.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의 도시 공

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나무판 위에 만들어진 점들은 기계적인 도구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생

성 된다.이는 비트맵으로 전환된 도시의 이미지가 판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한번 기계의 압력에 의해 변형되기도 한다.

이런 점의 교차 반복은 공간감과 깊이 감을 나타내주고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게 한다.

조형요소들은 그들 각기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예술가의 작업에 의해 공

간 안에서 특정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점은 그 본질적

개념을 말할 때와 달리,여러 가지 성격과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본인 또

한 나름대로의 표현 언어를 연구하던 중 원칙적인 요소로서 가장 단순한 형

식요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양한 성질과 주장이 들어 있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그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찍는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유희로써 반복행위의 의미를 가진다.

반복의 요소로서 시각적 통일성을 주기 위해 사용-반복의 의미는 조그마

한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는데 있다.그러면서도 반복은 조각을 만든 다기

보다 리듬을 만들어 낸다.12)

11) 김춘일, 김남희 공역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p.90.

12) David A. Lauer. 1985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미진사. p.14.



- 16 -

또한 무수히 많은 점들은 현대 도시의 많은 상황이 교차하는 것을 의미한

다.

2)흑백이미지

칸딘스키가 말하는 색이란 세 가지 현상의 기능이 있다.

물리-화학적 측면(색의 본질=빛),생리적인 측면(시각적으로 색을 지각하

는 방식=눈),심리적인 측면(색이 인간의 내부에 불러일으키는 효과=지적인

식과 감정적 반응)이 있다고 했다.13)

본인이 바라본 도시 이미지는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이며 직선으로

요약된다고 본다.

눈으로 보여 지는 색채,예를 들어 길게 늘어선 자동차의 빛들과 수많은

건물들을 밝히는 간판들의 불빛은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 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차갑고 인위적이며 정지되어 있는 커다란 단색조의 구조

물 덩어리이다.

이런 도시 풍경의 객관적 대상을 통해 조형 요소의 근본인 ‘점’과 ‘흑백’이

미지로 재해석하여 일상적 형태가 갖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예를 들면 기능

적인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조형적 요소로만 표현 하고자 했다.

본인과 비슷한 소재인 도시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지만 다른 관점에서 해

석한 화가 보치오니(Boccioni1882-1916)를 들 수 있다.

13)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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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치오니는 도시를 사랑하고 기계를 찬미하는 화가로서 20세기 초 미래주

의의 주자였다.미래주의자들에겐 속도가 새로운 이상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것을 움직임으로 해석 하였다.14)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어서는 도시> (참고도판1)를 예로

들면,짧은 선묘를 이용하여 율동적인 터치와 화려한 색채로 운동감과 속도

감을 표현하였다.일어서는 도시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장소로서 묘사

하고 있으며 현대 도시의 역동성을 예찬 했다.또한 조각에서도(참고도판2)

인간의 움직임을 비바람 속에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걸어가는 운동의 연속적

인 표현으로서,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동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운동으

로 연결된 볼륨을 보여주고 있다.이렇게 움직이는 인체의 분해는 속도를 느

끼게 해주며 또한 과감하게 변형된 인체는 초현실적인 인간을 보여주고 있

다.

3)공간

공간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으며,예술가들에 의한 새로

운 공간의 탐구는 미술사에 있어서 불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뿐만 아

니라 공간 구성은 서로 다른 공간의 지각과 표상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회화에 있어서 공간 구성은 작품표현 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이며 화면의

구도라고 말할 수 있다.구도는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하나

의 조형 방법으로 화면의 질서를 말한다.

14) 로버트 린트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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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그려진 하나의 선은 평면 안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또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은 그 선 아래로 차단 없는 흐름을 계속한

다.이렇게 화면의 선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시지각의 경제성,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지각되기 때문이다.이는 표면 패턴이 단순 구조를 가질 때 2

차원적이기 보다는 좀더 3차원적으로 보이게 되는 원리이다.15)

본인의 공간은 도시와 자연(나무)이미지로 분할(分割)되어졌다.

도시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으로 소외되고 시간과 단절된 공간으로 선택

하였다.

반대로 자연(나무)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선택하였

다.

전체적인 화면의 구조는 관조적이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상을 바라보

는 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현실의 재현-도시의 모습이 배경에 깔

려 있다.

도시 이미지는 점묘로 표현 하였다.

평면위에서 점의 반복은 내적인 동요를 상승 시키는 강렬한 수단이며,시

각의사 전달의 단위가 된다.

도시의 군중 속 개인의 모습은 분명히 타인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칙

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이런 형태의 개인이 모인 전체의 모습은 일정한

규칙성과 견고한 구조로 형성되어졌다고 본다.이런 군중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조형화 하였다.<작품 1,2,3,4>

또한 도시의 건물들,자동차 행렬은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공간으로 조형

화 하였다.<작품 5,6,7,8,9,10>

자연(나무)이미지는 사진집 등에서 차용하기도 하고 직접 촬영을 통하여

15)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95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p.221.



- 19 -

복사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비트맵으로 전환-점의 굵기 정도 선택)

사진 이미지는 하나의 사물이 사물 그대로 있을 때는 순수한 하나의 사

물 이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 표현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사물 자체는

아니다.하나의 사물이 ‘존재의 차원’에서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하게 되

는 것이다.그러므로 사진으로 찍힌 사물은 이미 사물이 아닌 사물의 이미

지,의미이다.16)

복사 매체를 통한 이미지는 즉각적인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이미지가 된

다.

16)한정식 1990  <사진예술개론> 열화당.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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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작품 분석

  

【작품 1】 찾아 가다,60×90cm,woodcu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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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무 제Ⅰ,20×60cm,woodcut,2008



- 22 -

【작품 3】 무 제 Ⅱ,20×60cm,woodcu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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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무 제 Ⅲ,20×60cm,woodcu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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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작품 2>,<작품 3>,<작품 4>

수많은 사람들이 거니는 일상은 그야말로 빠른 기계걸음의 연속이다.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 개인은 무기력함과 동시에 고독과 소외를 끊임없이

느끼게 된다.

군중 속 개인의 모습은 분명히 타인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칙적인 모습

을 지니고 있다.이런 형태의 개인이 모인 전체의 모습은 일정한 규칙성과

견고한 구조로 형성되어졌다고 본다.

또한 거대한 도시에서 개인은 무기력함과 동시에 고독과 소외를 끊임없이

느끼게 된다.

<작품 1>을 포함한 두 개의 작품은 흑백의 점묘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사진을 찍어 이를 흑백의 망점(bitmap)으로 바꿔 확대 복사한 후 목

판에 니들이나 드릴을 이용해 점으로 뚫어서 완성한다.

<작품 1>군중들 속에 섞이어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재 각각이지만 멀

리서 바라보면 한 덩어리의 무리로 보인다.

이런 느낌을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로 관조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2>는 매일 오가는 지하철역 내부의 사람들 모습이고,<작품3>은

건널목을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작품 2>와 <작품 3> 역시 무리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 덩어

리로 보여 지고 표정이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 하고

자 했다.

<작품 1>,<작품 2>,<작품 3>은 구도가 단조롭고 흑백의 이미지만 부각

되어 평<작품 4>는 나무 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자동차의 이미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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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어느 곳,51×33.5cm,woodcut& digitalprint,2008

<작품 5>는 밤의 도시 풍경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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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저물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다.하지만 자칫 너무나 바쁜 일상에 시달려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에도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다.도

시의 밤거리는 아름답지만 공허한 인공조명들만이 비춰진다.그런 현대인들

에게 밤 풍경은 익숙한 거리의 어둠으로 다가가 각자의 감성을 돌아볼 수

있는 풍경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우연히 집으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에 동화되어 밤의 쓸쓸하고

고독한 풍경에 본인의 내면을 투영시켜 그려보고자 하였다.본인이 느낀 고

독감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 정서라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정서를 풍경을 통해 드러내보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색조의 표현은 가라 앉은 듯 한 느낌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밤의 불빛들을 사진으로 찍어 Digitalprint로 출력하여 배경으로

넣었고,그 위에 목판에 점묘로 표현한 판을 대고 블랙잉크로 찍었다.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은 도시의 이미지가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은 점과

배경의 색이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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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도시 풍경,100×70cm,woodcut& digitalprin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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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그 곳Ⅰ,100×70cm,woodcut& digitalprin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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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그 곳Ⅱ,100×70cm,woodcut& digitalprint,2007

<작품6>,<작품7>,<작품8>은 연작으로 그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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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 역시 시간

에 따라 움직인다.도시속의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인위적인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같

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다.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와 건물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직선

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들에 나무의 유기적 선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체

는 형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수많은 나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한 순간

의 인상(풍경)이지만,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된 시간을 반영한다.

그 속에서 도시와 자연이 서로 유합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목판위에 점묘 형식으로 표현하고 유기적인

이미지로서 나무 이미지를 digitalprint로 출력 하였다.

화면에 보여 지는 도시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

image)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의 공허함,현실세계의 고독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

는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

<작품 6>은 도로의 이미지 위에 나무이미지가 퍼지는 듯 한 느낌은 주기

위해 겹쳐 찍었다.

<작품 7>은 화면을 상,하로 분할하여 표현하였다.나무의 이미지 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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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고,그 위에 도시의 직선적인 이미지

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 8>은 화면을 좌,우로 분할하여 배치하였다.

나무 이미지와 그림자를 전체적인 배경으로 삼고 그 옆에 도로의

자동차들을 점묘로 표현 하였다.

위 작품들은 점묘 형식의 작업을 택하고 초기의 작업들로써 화면 분할이나

경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나무의 이미지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처리 된 듯하다.



- 32 -

【작품 9】 그곳을 찾다Ⅰ,60×90cm,woodcut& digitalprint,2008

<작품9>는 <작품 6,7,8>과 유사하게 유기적인 나무 이미지 위에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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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 역시 시간

에 따라 움직인다.도시속의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인위적인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다.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와 건물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직선

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들에 나무의 유기적 선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체는

형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작품의 구도는 상,하로 분할하였다.

전체적인 배경 이미지로 나무와 나무 그림자를 digitalprint로 출력 하고,화

면의 ⅓정도에 목판을 잘라 도시이미지를 점묘로 표현 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도시의 일부 구조물 아래 나무의 그림자로

인해 시간의 흐림을 인식하게 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9>는 도시 이미지의 배치나 나무 이미지의 처리가 앞의 다른 작품

들 보다 자연스럽게 처리 되었고,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이 잘 되었다

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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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그곳을 찾다Ⅱ,100×70cm,woodcut& digitalprin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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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은 <작품 5>와 같이 밤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회화는 한 시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회화 속에는 그것을 그린 사람의

눈을 통해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현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본인은 도시의 풍경을 통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면 색색의 조명으로 인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

지만 공허한 인공조명들만이 보인다.그런 풍경을 보면 다른 이들에게는 저

풍경이 어떤 의미를 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보고나서 기억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조명들은 생명력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로 인해 밤 풍경은 그리 유쾌해 보이지 않았다.모두들 잠든 도시의 밤 풍

경은 고요하고 적막하다.

<작품 5>같이 색조의 표현은 가라 앉은 듯 한 느낌으로 표현 하고자 하

였다.

도시의 밤의 불빛들을 사진으로 찍어 Digitalprint로 출력하여 배경으로

넣었고,그 위에 목판에 점묘로 표현한 판을 대고 블랙잉크로 찍었다.

이작품 역시 구도 면에서나 색감 면에서 <작품 5> 보다는 자연스럽게 처

리 되었고,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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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현대 회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재현이나 형이상학적 표현이

아닌 실존하는 화가 자신의 정신세계라 할 수 있으며,이 내면의 세계는

화가가 갖는 주관적인 시각을 통해 개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화가의 내면 형성은 화가 자신이 속해있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상호관계로 이루어지고 화가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그림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그 대상에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고,상징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창조하여 심상적인 표현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형화된 작품은 단순히 작가 자신의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소통과 전달을 전제로 한다.그래서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객관화 되어 조형언어로서 가능성을 지니는지,조형 형식으로서 생명성을

지닐 수 있는지,얼마나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작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현대 도시와

자연(나무)이라는 소재를 채택하여 작품을 구성 하였으며,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반추하여 그 동기,목적,

조형적 성과를 객관화함으로서 작품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현대 도시는 시각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이미지의 정보 속

에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질서가 정해진다.

선택한 소재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이미지는 사진촬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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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자료를 다시 흑백 이미지로 전환 하고 이를 bitmap으로 바꿔 점으로

찍어나간다.

점을 찍는 도구로는 전동 드릴과 니들을 이용하였다.

도시 이미지는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

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

현된다.

점이란 조형요소는 눈을 집중시키게 한다.반복적으로 가득한 화면을 바

라보는 관찰자의 눈은 율동적인 시각패턴들의 묘한 엇갈림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어떤 자극을 정화해 일관된 전체 이미지로 통합하려 한다.시

각적 통합의 연결 상태는 당혹,혼란,탈진,흥분 상태 등 여러 느낌을 야기

하기도 한다.

도시 공간 속에 있는 건물들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이런 도시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생명감 없는 것이라 느껴진다.

화면에 보여 지는 도시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

image)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의 공허함,현실세계의 고독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

는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나무라는 자연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사이의

관계를 통해 느낀 감정을 주관적인 재현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나무 이미지는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자와

이미지의 톤을 조정하였다.

또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도시의 무겁고 가라앉는 듯 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화려한 색상을 제거하고 흑백의 단색조의 화면을

구성하였으며,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화면을 나누어 점묘와



- 38 -

digitalprint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점의 표현에 있어 밀도나 굵기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지 못하였다.또 단색조의 화면 구성에 있어 흑백의 명암

표현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보여 지고,구도나 나무

이미지 채택,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으로 인해

짜임새 있는 구성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까지의 작업 과정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와 표현방법에서

의 다양성의 부족과,소재와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의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더 실험하고 수정,보안 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참고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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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연속된 하나의 현상>보치오니(Boccioni)청동 89×41×11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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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ImageasInnerExpression

-CenteringaroundMyWork-

Bai,Eun-Yeol

Dept.ofprintmaking

Graduate　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thesisisthesistoapplyformaster'sdegree. Then,Ianalyzed

andstudiedmyworksmanufacturedfrom 2007to2008from thesideof

contentsandthesideofmodeling. Ithinkthatart,especially,fineartis

plasticlanguageofartistanditisimplyingsensitivesidetobedifficultto

expresswithwords. Onemaytrytoanalyzesensitivityinoneselfby

revealing sensitivity through drawing and may arouse the value by

arousingsensitivitytoexistininside.

Asfarasitbecomesownexpressionmeansandmediaofempathyfor

allthehumanbeingsasitisconnectedwithwholenatureofconcretereal

life,itformsaestheticandnormativebaseofthebehaviortobeableto

includeinthehomogeneousform ofartisticexpressionbydrawing the

integrationofexperienceresultedfrom existingreallife.So,inartwork,



environmentalfactorsurroundingitandphysicalstateofsocietydecide

mainfeeling,anditistheexpressionoffeelingoftheperiod.

AsforsubjectthatItry toexpressin issuetorecreatewith own

plasticlanguage,Itriedtoexpressmutualunderstandingbetweenhuman

beingandnatureasworkinspaceexpressionofmoderncitylandscape.

Forthepast1century,artistshavehadinterestintheform thatcity

changes. City has been the important motive of fine art from

impressionism whichnoticedmodernityofcitytoprogressiveinterpretation

ofcubism andfuturism forcity,andsociologicalviewpointtoexpress

needylifeofcitydwellersorcitywhichbecameruinsduetowar.

City landscape is the productofmodern civilization which defines

boundariesbetweenhumanbeingsandnatureandunitethem. Icameto

realizedoublesensitivitysuchassolitudeandlonelinesstofeelinbeauty

prescribed artificially,staring at already changed another nature in

gorgeouscitythathumanbeingsliveeveryday. Inaddition,Itriedto

findcitylandscapetobeabletolookoutontherelationbetweenhuman

beingsandnaturenewlyasstartingpointtovisitutopianworldwhichis

indeepmindindesolateactualityworld.

Inthisthesis,Ianalyzedthiscoursefrom thesideofcontentsandthe

sideofmodeling.

From thesideofcontents,Ianalyzemeaningofmoderncityandcityas

plasticsubjectanddiscusstherelationbetweencityandnature.

From thesideofplasticside,Idiscussedbyclassifyingdotexpression,

blackandwhiteimage,andcompositiongreatly.



First,dotformslineandsurfaceinminimum basicform inaccordance

withmovement. Cityimageisexpressedthroughcontinuousmovement

thatdotmakes,moving.Throughdottobeformedbycollidingwithtool

onthesurfaceofboard,structureofcityisexpressed. Bythinkingthat

dots ofdiverse size and forms are suitable formaking regularand

repetitious daily city space,Imadethis into modeling. Second,city

makescolortobeseen with eyes,forexample,lightsofautomobiles

whichstandinarow longandlightofsignboardstobrightennumerous

buildingsmakediversecolors.

But,ifweseeitwithconstantdistance,itseemstobegreatstructure

mass ofmonochrome which is cold and artificialand stops. For

expressingthis,Imadeintomoldingwithblackandwhiteimage. Third,

I made into molding by classifying city as artificial space and

nature(wood)imageasstructuretoshow timenature.

Inmethodologicalstudy,Iexaminedexpressionstudyofcityasblack

andwhiteimageandexpressionstudyofrelationbetweencityandnature.

Asformethod toexpressworks,Iused pointillismeand digitalprint

technique(overlapimage).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현대 도시의 의미
	2) 조형적 대상의로서의 도시
	3) 도시와 자연의 관계

	2. 조형적 측면
	1) 점의 교차 表現
	2) 흑백이미지
	3) 공간


	Ⅲ. 작품 분석
	Ⅳ. 결론


